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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소금알들이 마침내 녹아든 물을 조금씩, 인색하다 싶을 만큼 조금씩 부어가면서 
밀가루를 뒤적뒤적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축축이 젖어들고 엉기면서 내 손가락에 
들러붙습니다.  손아귀에 잡히는 대로 밀가루를 주물럭거려 덩어리를 만듭니다.  손가락 
마디들이 구근처럼 불거지도록 꾹꾹 눌러가면서…… 껌처럼 덩이져 양푼에 들붙으려는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그래요, 언젠가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반죽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걸 나는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굼뜬 
손가락들을 오므리고 펴길 반복하면서 견뎌내야 할 반죽의 시간이 말이에요.  오후의 
빛이 으깨진 홍시처럼 널린 부엌 창…… 그 창을 무심히 등지고 앉아서 이렇게 꾹.   
–중략- 반죽이 겨우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죽이 너무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손님처럼 마루 한쪽에 옹송그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이겨대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바닥 안의 손금이 다 닳아지지나 않을까 염려 될 
만큼 반죽을 꾹꾹 눌러대던 꾹꾹…….

당신이 반죽 속에 몰래 섞어 넣어 그렇게 꾹 누르고 눌러야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벌써 이십구 년 전이던가요?  당신이 우리와 살러왔을 때 꼭 지금의 
내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마흔셋이던 당신은 일흔두 살이, 열 넷이던 나는 마흔세 살이 
되었으니…… 당신이 오던 날 친척어른들이 방 안에 모여 쉬쉬 나누던, 석녀(石女) 
어쩌고하는…… 애를 낳지 못해 이혼 당한 여자라는 소리를 엿들어서였을까요.  어린 내 
눈에 당신이 그저 식모살이를 살기 위해 들어온 사람처럼 기가 죽어보였던 것이지요.  당시 
중앙시장에서 공구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당신을 집에 데려다 놓고 일을 나가버렸지요.  
친척어른들이 돌아간 뒤 당신은 부엌으로 들어가 양은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찐 고구마나 포기김치를 담아 낼 때, 혹은 쌀을 씻을 때나 쓰던 양푼에는 밀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양지이던 마루에 응달이 지도록 당신이 꾹꾹 누르고 치댄 반죽을 밀어 뽑아낸 
국숫발, 그 국숫발로 끓여낸 국수…… 그 국수에는 알 고명은 커녕 감자나 호박, 파 한 
조각 들어 있지 않았지요.  당신은 간조차 치지 않은 국수를 퍼 나와 동생들 앞에 한 
대접씩 놓아주었습니다.  뭣이 그리 못마땅하고 뭣에 그리 부아가 치밀었던 것인지…… 
나는 당신이 기껏 뽑아낸 국숫발들을 숟가락으로 뚝뚝 끊었습니다.  대접 속 국숫발을 
죄다 뚝뚝…… -중략- 

당신에게는 우리 사 남매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둔 아버지는 당신으로부터 자식을 보려는 욕심이 없었을 테고, 
당신은 여자로서 또 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니까요.  
요즘이야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시대지만, 당신이 젊던 시대만 해도 
어디 그랬던가요.  당신이 들어와 산 지 사 년쯤 지난 어느 날,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다녀간 적이 있었더랬지요. 김과 멸치 따위를 팔러 다니는 행상처럼 불쑥 찾아와 당신이 
끓인 국수를 한 대접 잡숫고 돌아갔지요.  안방으로 들자는 당신의 청을 한사코 사양하고 
마루에서 국수를 잡숫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쥐눈이콩 같은 눈으로 우리 사 
남매를 바라보면서 국숫발을 연방 숟가락으로 건져 올리던 모습이…… 국수 한 가락 한 
가락…… 한 가락…… 한……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속으로 난 자식이었기를 바라고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기전 그분이 나와 동생들에게 한 장씩 들려주었던 천 
원짜리…… 꼬깃꼬깃하던 그 천 원짜리가 어쩐지 그분의 살점만 같아서…… 살점을 
뚝뚝 떼어 우리에게 들려준 것만 같아서 곧장 가게로 달려가 과자와 맞바꾸어버렸지요.  
그리고 두어 달 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당신은 장례를 치르러 전라북도 
진안이란 곳까지 다녀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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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가 지나서야 돌아왔을 때 당신의 머리에는 흰 리본을 매단 실핀이 꽂혀 있었지요.   
그 닷새 동안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 애간장을 태웠는지 당신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던가요. 
어쩐지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 내 어머니처럼 당신 역시…… 당신과 
매한가지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이토록 오래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나와 한 피로 흐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진즉에 
빛바랜 것과 달리요.  -중략-

국수를 다 끓였구나.
당신이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면서 소반에 다가앉습니다.  숟가락을 쥐더니 

양념장을 떠 국수대접으로 가져갑니다.  양념장이 고루 섞여들게 버무리듯 국수를 
뒤적여줍니다.  젓가락으로 바꾸어 쥐고 서너 번 더 뒤적이다 국숫발을 건져 올립니다. 
대여섯 가닥의 국숫발들이 젓가락에 딸려 올라옵니다.

당신의 입이 벌어지기 전에, 애써 들어올린 국숫발들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간신히 걸쳐져있던 한 가락의 국숫발마저도 흘러내립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혀가 
국숫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듯해서 나는 숟가락을 집어 듭니다.  국숫발들을 뚝뚝 끊기 
시작합니다.  오래 전, 당신이 내게 처음 끓여준 국숫발들을 숟가락으로 뚝뚝 끊어냈듯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래 전 국숫발들을 뚝뚝 끊어내던 심정과, 지금 국숫발을 뚝뚝 
끊어내는 심정은 분명 다르겠지요.  뚝뚝…… 뚝.

김숨 <옥수수와 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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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5

10

15

20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삼십도 
영하 이십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오도 영상 삽십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 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1985)


